
태국-일본으로의 섬유제품 수출을 강화 

 

태국정부 상무성 수출진흥국은 6월 14, 15일에는 일본 오사까에서, 6월 18, 

19일에는 도쿄에서 「태국 최신 섬유제품 전시 상담회」를 개최하고 「종전

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개척하고 싶다」고 강조

하면서, 2000년에 일본시장의 태국섬유제품 수입세어가 1.7%이던 것을 5년 

내에 5%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밝혔다.  

태국의 섬유품 수출실적은 2000년에 55억 8,800만＄이며, 이중 대일본 수

출은 3억 6,900만＄로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①감세(減稅)조치 등에 의한 코스트 다운 ②IT(情報技術) 활용 

등으로 비즈니스 체인구축 ③디자이너 육성과 상품개발 등으로 수출경쟁력

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쿼터제도가 철폐되므로 현재 논 쿼터

국인 일본을 모델시장으로 설정하고 “눈앞의 성과보다도 2∼3년 앞을 보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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